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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6788-3628

<6·1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워크숍> 6월 26일 개최

- 국민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민생최우선 위한 역량 강화 목적

- 여성 당선자 총597명, 민주당 당선자의 33.65% 차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6월 26~27일 이틀간 경기도 양평블룸비
스타에서 6·1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성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기초의원 당선자 등이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개회식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한정애·서난이 비상대책위원,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을 비롯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여성 당선자들을 격려하고 민생최우선주의 
의정활동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주민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
는 △대선과 지선의 의미, 민주당이 나아갈 길(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정
당과 여성정치(장성훈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과제와 역할(이향
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 등
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이하 민여협)’ 총회를 개최한다. 민여협은 여성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 교육 및 정책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0년 결성돼 활동
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제4기 대표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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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제8회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자는 총597명으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82명, 기초의원 512명 등이다. 민주당 당선자 총1,774명 중에서 여성 비율은 
33.65%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28.7%에 비해 약 5%p 가량 증가했다. 국민의힘의 경
우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는 2,125명인데 그중 여성이 551명으로 25.93%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7%p 이상 차이가 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자 중 여성의 수와 비율 또한 늘었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여성 
후보가 891명으로 민주당 후보 중 28.96%를 차지했으나, 제8회 지선에는 967명, 
32.6%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공천 등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정춘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
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힘이 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성 당선자 수    (단위: 명)

선거명
8회 지방선거
전체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선자
(민주 당선자 중 여 비율)

국민의힘 여성당선자
(국힘 당선자 중 여성 비율)

광역단체장 17 0 (0%) 0 (0%)
기초단체장 226 3 (4.76%) 4 (2.56%)
광역의원 872 82 (25.47%) 87 (16.11%)
(광역 지역) 779 57 (20.26%) 56 (11.41%)

(광역 비례) 93 25 (59.52%) 31 (63.27%)

기초의원 2,987 512 (37%) 460 (32.06%)
(기초 지역) 2,601 364 (29.89%) 261 (21.46%)

(기초 비례) 386 148 (81.16%) 199 (90.86%)

합  계 4,102 597 (33.65%) 551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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